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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목적
본 보고서는 2027학년도 고교 배정에서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위험성을 분석하고,
교육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2023~2026년 광명시·부천시 고교 배정 결과,
· 진성고·부천고·부천여고의 연속적 미달 패턴,
· 경기도교육청의 정원 산정·배정 알고리즘 운영 실패,
· 학부모 불안 심리의 급격한 확산


2. 2027학년도 배정 위험도 분석
	구분
	부천고
	부천여고
	진성고

	
	배정
	입학
	차이
	배정
	입학
	차이
	배정
	입학
	차이

	2023년
	280
	211
	-69
	252
	151
	-101
	270
	256
	-14

	2024년
	?
	185
	?
	?
	117
	?
	260
	244
	-16

	2025년
	?
	155
	?
	?
	78
	?
	250
	151
	-99

	2026년
	?
	?
	?
	?
	?
	?
	225
	90
	-135



2-1. 진성고의 4년 연속 미달 가속화(구조적 위험)
분석
· 단순 감소가 아니라 붕괴 패턴
· 2026년에는 광명시 전체 학생 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특정 학교만 미달
· 이는 정원 산정 실패 + 배정 알고리즘 실패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
➡ 2027년에도 동일한 조건이면 미달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음

2-2. 부천고·부천여고의 연속적 미달(지역 확산 위험)
부천고
· 2023년 –69명
· 2024년 185명
· 2025년 155명
→ 3년 연속 미달 가속화
부천여고
· 2023년 –101명
· 2024년 117명
· 2025년 78명
→ 여고 2개 구조에서 3:1 쏠림 발생
➡ 광명뿐 아니라 부천에서도 동일한 구조적 실패가 반복됨

2-3. 광명시 중3 학부모 불안도 급증(2027년 위험의 직접적 지표)
현재 광명시 중3 학부모들은 다음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불안도를 보이고 있다.
✔ 진성고 1지망 학생의 불안
· 2026년 135명 미달이라는 기록적 붕괴
· “1지망을 넣어도 배정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공포 확산
· 학교의 교육 환경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 진성고 1지망이 아닌 학생의 불안
· 2026년처럼 특정 학교만 붕괴되면
→ 타 학교로의 쏠림
→ 예측 불가능한 배정 결과
· “원치 않는 학교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 확산
➡ 광명시 전체 학부모가 배정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2-4. 광명시 전체 고교의 정원 수용 능력(행정적 개선 가능성)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분
	배정
	입학
	차이
	배정
	입학
	차이
	배정
	입학
	차이
	배정
	입학
	차이

	광명고
	297
	311
	+14
	286
	297
	+11
	275
	290
	+15
	297
	300
	+3

	광명북고
	297
	312
	+15
	286
	296
	+10
	275
	292
	+17
	297
	292
	+5

	광문고
	297
	308
	+11
	286
	308
	+22
	286
	270
	-16
	297
	297
	0

	광휘고
	270
	274
	+4
	260
	273
	+13
	260
	219
	-41
	234
	237
	+3

	명문고
	297
	303
	+6
	286
	295
	+9
	275
	286
	+11
	297
	306
	+9

	소하고
	312
	313
	+1
	286
	288
	+2
	275
	273
	-2
	297
	294
	-3

	운산고
	270
	277
	+7
	260
	287
	+27
	260
	260
	0
	270
	270
	0

	진성고
	270
	256
	-14
	260
	244
	-16
	250
	151
	-99
	225
	90
	-135

	충현고
	270
	272
	+2
	260
	273
	+13
	260
	174
	-86
	234
	222
	-12

	합계
	2,580
	2,626
	+46
	2,470
	2,561
	+91
	2,416
	2,215
	
	2,448
	2,308
	


광명시 9개 고등학교는 모두 270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교실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 배정이 반복되고 있다.
· 어떤 학교는 225명 배정
· 어떤 학교는 306명 배정
➡ 광명시 9개 학교 모두 배정 인원을 270명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공정한 구조
➡ 현재의 불균형 배정은 행정적 선택의 문제이지, 시설 한계의 문제가 아님

2-5. 중3 학생들이 구조적 이유로 지망을 포기하는 현상 발생
	연도
	광명고
	광명북고
	광문고
	광휘고
	명문고
	소하고
	운산고
	진성고
	충현고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2023
	297
	311
	297
	312
	297
	308
	270
	274
	297
	303
	312
	313
	270
	277
	270
	256
	270
	272

	2024
	286
	297
	268
	296
	286
	308
	260
	273
	286
	295
	286
	288
	260
	287
	260
	244
	260
	273

	2025
	275
	290
	275
	292
	286
	270
	260
	219
	275
	286
	275
	273
	260
	260
	250
	151
	260
	174

	2026
	297
	300
	297
	292
	297
	297
	234
	237
	297
	306
	297
	294
	270
	270
	225
	90
	234
	222


현재 광명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 지망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 “진성고는 위험해서 1지망을 넣지 말라”
· “특정 학교는 미달이 반복되니 피하라”
➡ 이는 학생의 능력·희망·진로가 아니라, 행정 실패 때문에 지망을 포기하는 구조다.
➡ 교육 기회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3. 2027년 배정 위험도 종합 평가
	평가 항목
	위험도
	근거

	정원 산정 실패 반복 가능성
	높음
	4년 연속 미달, 정원 조정 없음

	배정 알고리즘 개선 가능성
	중간
	교육부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짐

	학군 구조 개선 가능성
	높음
	단기간 개선 어려움

	사후 조치 가능성
	높음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부재

	학부모 불안도
	매우 높음
	1지망·비1지망 모두 불안

	전체 위험도
	높음
	구조적 문제 + 개선 불확실성


➡ 2027년 진성고 배정은 현 상태 그대로라면 ‘위험도 높음’으로 평가됨


4. 교육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근거

4-1. 경기도교육청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 2023~2026년 미달 반복
· 정원 조정 없음
· 배정 알고리즘 개선 없음
· 학군 구조 개선 없음
· “배정 오류 없음”이라는 공식 입장 유지
➡ 자체 개선 의지가 없으므로 상위기관 개입 필요

4-2. 부천·광명 두 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됨
· 정원 산정 실패
· 배정 알고리즘 실패
· 학군 구조 취약성
· 사후 조치 부재
➡ 단일 지역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스템 문제

4-3. 2027년 배정은 2026년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 학생 수 변동 없음
· 정원 조정 없음
· 배정 알고리즘 개선 없음
· 학군 구조 개선 없음
➡ 2027년은 2026년보다 더 위험한 조건

4-4. 광명시 전체 학부모의 불안이 교육 신뢰도 붕괴로 이어짐
· 진성고 1지망 학생도 불안
· 진성고 1지망이 아닌 학생도 불안
· 지망 전략이 행정 실패에 의해 왜곡
·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하락
➡ 교육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신뢰 회복 불가능

4-5. 광명시 9개 학교 모두 270명 수용 가능 → 공정한 배정 구조 설계 가능
· 시설·교실 구조상 270명 배정이 가능
· 특정 학교만 225명 배정하는 것은 행정적 선택
· 공정한 배정 구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방치
➡ 교육부가 개입해 공정한 구조를 강제해야 함


5. 결론
2027학년도 고교 배정은 현 상태 그대로라면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진다.
· 진성고의 4년 연속 미달 가속화,
· 부천고·부천여고의 연속적 붕괴,
· 광명시 전체 학부모의 불안 확산,
· 경기도교육청의 구조적 대응 부재
특히 공정한 배정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으로, 교육부의 직접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 학생들이 구조적 이유로 지망을 포기함
· 학부모 불안이 교육 신뢰도 붕괴로 이어짐
· 광명시 모든 학교가 270명 수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간 편차 심함
따라서 2027년 배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전면 감사 및 구조 개선 지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원 산정·배정 알고리즘·학군 구조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시급하다.

